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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SK애경이마트 임직원들의

유죄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열 달 만에 재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원심판결의 문제점 바로 잡아야.

- 검찰이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함께 지켜볼 것.

1. 오는 8월 2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26일에 열린 마지막 기일로부터 303일이 지났다. 해당 재판은 연초에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인사철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으며, 전문가의 증언 일부를 취사 선택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원심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판을 통해 가해자가 사라지는 이상한

결과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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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보다는, 가해기업에 대한 유죄입증이라는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이미 마지막

공판기일 이후 대략 열 달의 시간이 주어졌다. 애당초 검찰은 원심판결 직후 항소심

법정에서의 유죄입증을 자신했지만, 같은 해 5월 18일부터 열린 지난 공판 과정은

기대에 못미쳤다. 방청에 나선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일 마음을

졸였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3. 이번 항소심은 상식을가늠할수있는일종의기준이될것이다. 7월 31일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768명이고 이 중 1,78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약에 항소심 결과마저 무죄로 나온다면 대법원이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비극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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